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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손 중복가입, “돈 빼앗는 도둑”.. 중복가입중지율은 
1.3%에 그쳐!

- 개인실손보험·단체실손보험 137만여명 중복 가입 확인 
- 중복가입중지신청은 1만8천여명에 불과...
- 강명구 의원 “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불필요한 돈 낭비 없도록 

금융감독당국의 관리·감독과 보험사의 중복가입중지신청 홍보 필요..”

보험금의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한 ‘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’가 도입된 
지 6년이 지났지만, 개인실손의료보험과 단체실손의료보험의 
중복가입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.

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
출받은 자료에 따르면, 최근 5년간 개인·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
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, 작년 6월 기준 137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
했다. 그 중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1만8천
여명으로 1.3%에 불과했다.

[개인·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수] 
(단위:만건)

구분 ‘19.6월 ‘20.6월 ‘21.6월 ‘22.6월 ‘23.6월
중복가입자수 125 129 133 134 137

*출처: 금융감독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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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신청건수] 
(단위:만건)

구분 ‘19.6월 ‘20.6월 ‘21.6월 ‘22.6월 ‘23.6월
중지신청건수 0.7 0.5 0.5 0.5 1.8

*출처: 금융감독원 

전체의 98.7%에 해당하는 135만2천여명은 이중으로 보험금을 내고 있
는 셈이다.

실손의료보험은 보험 특성상 개인·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
있더라도 한 보험사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. 중복가입자는 사실상 불
필요한 돈을 더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. 

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개인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
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할 경우, 보험료의 이중부담
을 해소할 수 있도록 ‘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’를 2018년도부터 운영하
고 있다.

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중복가입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
추세이며, 개인실손 중지 신청 비율도 0.5~1.8% 사이를 맴돌고 있다.

강명구 의원은 "제도 도입 후 6년이 지났지만 대상자의 대부분이 이용
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"고 지적했다.

그러면서 강의원은 "금융감독당국은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한 실손의료보
험 중복가입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·감독을 
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”며, “보험회사 역시 가입자들이 ‘개인실손보험 
중지 제도’에 대해 인지하고,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
다”고 강조했다. <끝>


